목회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
2001년 12월 24일 제97호
변화는 지도자부터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 맥스 드프리의 말이다. 그렇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좋아하면서도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 지도자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끌어안아야 한다. 
사실 변화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인간의 위대한 발명 중 하나가 B.C. 2000년경에 발명된 바퀴이다. 그러나 이 바퀴는 15세기에 로프와 사슬로 연결된 바퀴가 나오기까지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1903년에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비행기에 제트 엔진을 달게되기 까지는 3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6년 뒤인 1959년에는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가 우주여행을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단 10년 뒤인 1969년 7월 11일에는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달을 밟았다.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불리웠던 그 사건은 기계문명의 폭발적 성장의 시작에 불과했고 오늘날에는 더욱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앞으로 다가올 10년동안 우리는 지난 50년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도자로서 우리는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존 맥스웰은 reality leadership이라는 세미나에서 변화에 대한 지도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지도자의 삶에 변화는 옵션이 아니다. 

지도자란 파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풀장의 물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말해주면서 사람들이 풀장에 들어가도록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지도자는 먼저 뛰어들어간다. 지도자들은 먼저 가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첫번째 사람이다. 지도자로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2.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2001년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한 오늘 이 순간에도 컴퓨터의 신 기술이 발표되고 있고, 한국을 움직이는 10대 기업의 순위가 바뀌고 있다. 올해 말에도 당신의 교회를 떠나는 가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변화와 맞서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변화와 함께 가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기회로 활용하면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변화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복음 자체가 변화를 요구한다. 변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는 이유의 핵심에 삶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교회 안에 성공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된 당신의 책임이다. 먼저 지도자로서 당신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는 오랜 시간동안 생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4. 변화는 건강한 것이다.

변화는 마치 계절이 바뀌듯,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을 출산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듯 변화는 우리에게 신선함과 새로움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조직이 새롭게 갱신될 수 있고 더 크게, 더 낫게, 더 강하게 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라. 대적하지 말고 끌어안으라. 거룩하고 생산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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